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제가 관저에서 매일 보는 텔레비전도 케이블TV에 연결돼 있습니다. 다양하고

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케이블TV를 보는 가구가 1,200만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. 10년 전에 비해 60

배나 늘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. 이제 케이블TV는 또 하나의 삶의 활력소가

되고 있습니다.

영화∙음악∙드라마∙게임∙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

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창의적인 우리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입

니다. 발전가능성 또한 무한히 큽니다. 케이블TV는 이러한 문화산업 발전에 중

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제 10주년을 맞는 케이블TV는 더욱 앞서 가는 방송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

야 합니다.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디지털 방송과 내년부터 도입되는 HD 서비스

는 그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정부도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와 기술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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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타임스 창간 다섯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

에게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
디지털타임스는 IT 전문 경제지의 대표주자답게 우리 IT 산업과 정보통신인들

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.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IT

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. 지난해 IT 분야는 전체 수출액의 30%를 차지하며

명실상부한 국가핵심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.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경

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는 2007년에는 IT 분야 수출 1천억 달러 시대가 열릴

것입니다.

디지털타임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.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확한 기사와 깊

이 있는 분석으로 IT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벤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

다. 아울러 쉽고 친절한 정보 제공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

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데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거듭 창간 5주년을 축하드리며, 젊은 신문 디지털타임스의 더 큰 발전을 기원
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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